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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목적에 충실히 접근 

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 중 하나는 설계과목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교수법이 

수반돼야 한다. 여기에 적당한 교수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를 스스로 실

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보다 잘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틀리거나 느리더라도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 얻게 해야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

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도와주는 교수법이다. 인터넷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요즘 학생들

에게 있어서 지식은 인터넷만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실을 아는 것보다 

이를 스스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필요에 따라 전통적인 교수법 대신 

문제중심학습법(Problem-Based Learning, PBL)을 실행한 경험을 소개한다. PBL은 학생의 

수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학생들의 co-work을 통해 제시된 문제상황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결정, 융합판단력 등의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고, 협동학습을 통해 실제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법이다. 1학년의 ‘창의설계

입문’과 더불어 기초설계 과목으로 2학년에 개설된 ‘응용화공기초설계’ 과목에 PBL을 적용

한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